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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경제를 향유하고 있는 미국에도 청년 층에서는 좌경 사상을 신봉하는 인구 구성이 자본 주의를 신봉하는 층의 비율보다 높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좌경세력은 자신들도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경제의 중추가 자본주의 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주의를 혐오하고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좌경 정치인들은 한 결 같이 좌경화된 인기 주의식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분모는 증세, 규제 강화, 정부 개입 확장, 최저임금 상향 조정, 무상 급식 및 수업료 폐지나 대폭적인 지원, 무상 보건, 무직자 수당과 청년과 노년층의 무 노동 수당 증가, 태양 광판 및 전기차 생산과 증산에 자금 지원 등등 입니다. 이런 인기 주의식 정책을 수행하려면 그를 뒷받침할 자금의 출처를 확보해야 할 텐데 그러자면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라 하겠습니다. 

남미의 베네주엘라는 좌경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거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유국의 하나로 베네주엘라는 남미 제국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20년 전에 좌경 이념을 가진 빅타 휴고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써 이상에 열거한 좌경 정책을 급속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베네주엘라는 국민들이 쓰레게 통을 뒤지며 사는 극빈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한 때는 완전 퇴치되었던 질병, 즉 홍역, 결핵, 장질부사 가 다시 퍼지고 있다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의 베네주엘라 국민이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국을 떠났다 합니다. 인플레이숀은 100만 퍼센트가 되어 베네주엘라의 화폐는 가치 없는 종이 쪽지로 변했습니다. 휴고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 그 뒤를 이은 마두로 대통령도 전임자와 같은 이념을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참담한 베네주엘라의 경제는 지옥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화한 경제로 인하여 베네주엘라 국민은 굶 줄여서 한 사람 당 평균 체중이 2017년 한 해에 24 파운드 줄었다고 합니다. 베네주엘라의 경제를 이지경으로 만든 휴고 전 대통령의 딸은 베네주엘라의 최고 부자의 한 명이라고 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한심 스러운 형상을 월 스트릿 저널이 갤롭 여론 조사기관의 여론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원은 57%가 사회주의를 선호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은 51%가 사회주의를 45%는 자본 주의를 선호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령층이 2010년의 조사에서는 68%가 자본부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베네주엘라가 닮고 싶어 했던 쿠바는 과거 50년 동안에 어떤 경제향편에 봉착했는지를 보면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사회주의성 정책을 실시한 결과가 어떻했는지 검토하면서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근로 정신, 창의력, 정부에 의존보다 자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자립 정신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 
